
:  사내 문화를 소개합니다

같이 보기

이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남부산산업보건센터의 

생일 축하 문화는 조금은 더 특별하다. 

대부분 생일 축하를 위해서는 크고 작은 선물을 준

비하기 마련이다. 선물은 상대의 마음에 얼마나 닿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물질적이든 

정성을 담은 마음의 표현이든 간에 말이다. 

생일 축하 행사의 주축은 윤정미 과장, 차진실 대리 

(우리는 차트루, 차진짜라고 부른다), 유지영 사원, 

손성민 사원까지 네 명이다. 이들이 준비해주는 생일 

축하는 거창하거나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

의 시간을 할애해서 만드는, 소소하지만 작은 기쁨을 

주는 이벤트이다. 먼저 당월의 생일자를 위한 롤링 

페이퍼를 부서별로 돌린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롤링 

페이퍼를 손코팅으로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제

작하게 된다.

<너의 이름은>은 우리나라에서도 370만 관객수를 

기록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장편 일본 애니메이션

이다. 다채로운 빛깔을 자랑하는 혜성, 도시의 빛나

는 야경과 청아한 낮, 한적하면서도 전통의 풍습이 

살아있는 현대의 모습을 표현한 감독 특유의 작화가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영화의 시작은 두 주인공의 이런 대사와 함께 시작 

된다.

6월 18일, 

별이 무수히 쏟아지던 날.

그것은 

마치 꿈속의 풍경처럼

아름다운 생일이었다.

직장에서 생일을 축하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물론 모든 직장에서 생일 축하 문화가 없을 수도  

있다.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의 퇴근 후 시간을 위해 

케이크와 간식을 준비해서 축하만 하고 해산하는 것

홍창배

대한산업보건협회 

남부산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너의 생일은

손코팅 작업 중인 손성민 사원

롤링 페이퍼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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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 페이퍼 외에 생일 대상자에 대한 글로 꾸며진 미

니 케이크를 만든다. 글귀의 언어가 유쾌하고, 재치 

있다. 사실 이때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드는 사람

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순간이기도 하다.  

미니 케이크는 깜찍한 모양만큼 맛있다. 물론 직접 

케이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제과점에서 산 케이크

에 준비한 문구를 데코레이팅하여 생일자에게 선물

한다. 월별 생일자들과 함께 축하멘트와 축가를 불러

주고 다 함께 생일 인증샷도 함께 남기면 생일 축하 

행사는 종료된다. 생일 축하를 받은 직원들의 반응은 

사뭇 뜨겁다. 

“롤링페이퍼를 적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생일 때 내

가 선물로 받으니 너무 큰 의미로 다가와요.” 

“문구가 너무 찰떡이에요.” 

“쑥스러웠지만 내심 흐뭇했어요.”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를 받은 사람, 축하해준 사람 모두 즐거워한다.

취재하면서 직장에서의 생일 축하 문화에 대하여 찾

아보았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은 꽃 배달과 함

께 선물을 주는 곳도 있고, 이런 문화가 없는 곳도 있

었다. 

물론 생일에 축하받고 선물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

다. 하지만 함께해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

해 보는 건 어떨까? 여전히 함께해 주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나의 생일을 함께 보내주고 축하해 주는 사

람들에 대해 감사를 하는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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